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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코로나-19가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임

- 확진자는 별도로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며, 확진자와 접촉한 자 등의 의심환자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됨

-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기온이 상승해도 확산추세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가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돼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업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는 역할을 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인 고

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금액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음

- 유급휴가 및 휴무를 전제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건설업에는 효과적으로 작

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생산방식과 고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건설업에 부합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의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코로나-19는 건설업의 생산요소인 노동과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바이러스 확산추세가 이전의 유사 질환에 비해서도 급속하며, 감염자의 증가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는 건설업의 생산요소 중 특히 노동력 활용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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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존도가 강한 생산구조에서 노동 공급의 부족은 계획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워

지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양한 이유로 예정된 공사기간 준수에 압박을 

받는 건설업자는 단기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민간발

주 공사는 더욱 공사기간 준수 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현재 노동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공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

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런 방안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와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및 고용제한조치 완화의 검토 필요성이 큼

- 현재 운영중인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시행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가 현장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고용제한조치의 한시적 유예도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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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뒤 확

산되고 있는 호흡기 감염질환임

- 발생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1)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되었음

- 2020년 1월 21일 중국 정부는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코로

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음

 감염 확산이 이어지자 WHO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음

- 발생 초기 우한 폐렴으로 불렸으나, 2015년 WHO가 권고2)한 방침에 따라 ‘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정해졌음

- 코로나-19의 유전자염기서열 분석 결과 박쥐 유래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89.1%)이 있음이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확인되었음

-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ㆍ코ㆍ입의 점막으로 침투되어 전

염됨

 비말감염은 감염자가 기침ㆍ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침방울에 바이러스ㆍ세균이 섞

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거리는 2m로 알려지고 있음

- 2~14일의 잠복기(추정)를 거친 뒤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

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사례도 드물게 보고됨

- 코로나-19는 기온이 상승해도 활동성이 약해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

어 향후에도 일정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 2020년 2월 11일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에 의해 명명되었음

2) 지리적 위치, 사람이름, 동물ㆍ식품종류, 문화, 주민ㆍ국민, 산업, 직업군이 포함된 병명을 사옹하지 말라는 

권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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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2% 하향하였음

- 한국은행도 2020년 경제성장률을 2.1%로 하향조정3)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에 

기인함

 이처럼 코로나-19는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건설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중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생산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확

진자 발생 시 현장의 폐쇄로 인한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며 공사기간 연장이 초래됨

 한 건설사의 경우 2월 25일 경기 성남 분당 현장, 2월 27일에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 현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현장이 폐쇄됨

 현장 폐쇄는 곧 공사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며, 향후 공사 진행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노동과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가 일시에 급증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급의 문제가 초래되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역의 위축으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반입이 지연될 수 

있고, 공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 공사재개 시 수급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영향으로 건설자

재의 수급에도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석재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코로나-19가 조기에 해소되지 않아 수입이 지연될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됨

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건설자재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수입의 지

연은 공사 진행에 직접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함

3) 2015년 메르스 확산 시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가 둔화된 사례가 있고, 코로나-19도 유사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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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건설기계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건설기계는 각 기종별 등록된 숫자가 있고, 수요가 증가해도 일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건설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건설업 차원의 대응방안 및 정책적인 지

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 정도와 범위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대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도 큰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동력 사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외국인 근로자

의 활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건설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건설자재와 기계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대응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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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지침

1. 코로나-19 발생 현황

 2020년 2월 28일 16시 기준 코로나-19는 52개 국가에서 83,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

고, 2,8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아시아 16개 국가의 확진자 숫자는 82,398명, 사망자는 2,813명이며, 대부분의 확진

자와 사망자는 중국에서 발생했음

-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는 한국이며, 2월 28일 16시 기준 한국의 확진자

는 2,337명으로 확인되었음

- 아시아 이외의 국가로는 중동 11개국에서 351명의 확진자와 26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였음

- 아메리카 3개 국가의 확진자는 73명이며 사망자는 없음

- 유럽은 20개 국가에서 7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9명이 사망하였음

- 오세아니아 23명,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에서 1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음

 코로나-19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며, 전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만 시행되고 있음

- 주 증상은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남

 코로나-19는 발열과 마른기침,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며, 근육통과 38℃ 이상의 발열과 

두통이 주 증상이 독감, 콧물과 목 따끔거림이 주 증상인 감기와 구별됨

-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잠복기라고 

할 수 있음

- 진단은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로 가능하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

라 일정기간 발생이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10

Ⅱ

코
로
나-

1
9
 발
생
 현
황
 및
 대
응
지
침

 2020년 2월 28일 기준 국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297명이고,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특징을 보임

- 확진자의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자도 다수여서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구와 경북에 확진자가 집중돼 있고, 확진자 증가도 해당 지역에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28.(금)
09시 기준

70,940 2,022 26 1,983 13 68,918 24,751 44,167

2.28.(금)
16시 기준

81,167 2,337 27 2,297 13 78,830 30,237 48,593

증감 +10,227 +315 +1 +314 0 +9,912 +5,486 +4,426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보도자료

<표 2-1> 코로나-19 발생 및 관리 현황(2월 28일 16시 기준)

구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계

09시 62 63 1,314 4 9 13 11 1 66 6 9 16 5 1 394 46 2 2,022

변동 - 2 265 - - 1 3 - 6 1 - 19 - - 15 3 - 315

16시 62 65 1,579 4 9 14 14 1 72 7 9 35 5 1 409 49 2 2,337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보도자료

<표 2-2> 코로나-19 지역별 발생 현황(2월 28일 16시 기준)

 국내에서는 2월 20일 이후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월 18일까지 30명 수준의 확진자가 유지되었으나, 2월 19일에는 하루만에 20명이 

늘어나 51명이 되었음

- 2월 20일은 하루 전에 비해 5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으며,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확

진자가 나타나 2월 28일 16시 기준으로 전국의 확진자는 2,337명으로 집계되었음

- 2월 28일 16시 기준으로 다수의 검사대상자가 있고,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진자 

숫자는 당분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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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내 일별 누적 확진자수

2. 코로나-19의 대응지침

 코로나-19 확진 또는 증상이 의심돼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임

-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임

- 의사환자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

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임

-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코로나-19 발생 국가 및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임

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자는 모니터링과 대상자 격리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모니터링은 잠복기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입

국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 유무를 관할 보건소에 1일 2회 능동

적으로 확인하는 능동감시임

- 대상자 격리는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병원격리로 나뉨

 자가격리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또는 의사환자를 잠복기 동안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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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것임

 시설격리는 확진자와 접촉자 또는 의사환자를 잠복기 동안 별도로 지정한 시설에 격리하는 

것임

 병원격리는 확진자와 접촉자 또는 의사환자 중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잠복기 동안 병원에 

격리하는 것임

 코로나-19가 심각단계4)로 격상됨에 따라 대응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등에 따라 강화된 행동수칙 준수가 

필요함

- 일반국민의 경우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기본이며, 재채기 예절을 지키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여야 함

- 임신부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함

- 유증상자는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인데, 이런 증상

이 있는 경우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휴식을 취하면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여야 함

 유증상자 중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함

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자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함

 사업장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음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며, 하도급, 파견, 용역근로자를 포함하여 발생동

향을 파악하여야 함

- 코로나-19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건관리자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지침 내용을 소속 근로자(하도급, 파견, 용역근로자 

포함)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ㆍ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심각단계는 최고 단계이며,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두 번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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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방안

1. 코로나-19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건설현장에서 현장 출입 시 발열검사와 소독제 비치 등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현장은 출역인원이 수시로 변동되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어서 보다 각별한 관리 및 예방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건설현장은 확진자 발생 시 감염의 전파와 확산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체온검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중국 후베이성 방문

자의 현장 투입 및 신규 채용 배제, 의료기관 신고체계 수립이 이루어져 있음

 건설업체들은 코로나-19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

을 마련하고 있음

- 대한전문건설신문(2월 24일)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들은 현장관리자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등 근로자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관리 인력을 추가배치하고, 안전관

리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온계, 마스크, 소독제 등을 전체 현장에 비치하

고 있음

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내국인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도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 본사 및 건설현장 내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보건소 등의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음

- 인력 및 자재 등의 수급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 발생 시 공

사 진행계획 및 근로자 관리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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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알콜용 손소독재,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등의 구입에 안전관리비를 활용하도

록 하고 있음

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 조치에 따라 해당 물품 구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

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적용됨

 건설업체들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음

- 순환 또는 일부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건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건설사도 있음

- 순환 또는 일부 재택근무는 우선적으로 임산부와 가족 돌봄 필요 직원, 의심증상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상황임

2.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는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건설업

도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수급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 다수의 하도급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면담결과 합판과 철근, 석재 등의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함

- 노동력 수급과 관련하여서도 확진자와 의심환자 발생 시 공사 중단이 발생하고 있어 

공사기간 준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자리 탐색 또는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는 출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코로나-19가 건설업의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가 건설업 생산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와 미래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 코로나-19가 미치는 현재의 영향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내국인 근로자는 연령대가 높아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가 해소된 후 영향으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여 수급불일치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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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공사기간 연장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돌관공사 진행이 예상되기 때문인데,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생산요소의 집중적인 사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건설근로자 수급에 미치는 영향

 2020년 2월 21일 경북 성주군 발표에 의하면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투입된 근로

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음

-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근로자이며, 2월 18일 성주대교 현장에서 일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경북 성주군 보건소는 확진자와 접촉한 현장 직원과 장비운전자, 용역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발열조사와 동선조사를 진행하였음

- 확진자가 확인된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은 작업이 중단된 상황임

-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2월 17일부터 2월 19일 기간 중 각기 

다른 현장에서 일 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해당 현장들도 공사 중지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과 경기도에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

으며, 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은 폐쇄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 향후 건설업 종사자 중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하여 현장이 

폐쇄되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3월 2일에도 인천 연수구 거주자로 건설업 종사자인 50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음

- 해당 확진자는 서울 여의도의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면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

로 보도되었음

- 해당 근로자와 숙소를 같이 사용했던 근로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해당 현장은 공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음

-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숙소생활을 하는 경우는 접촉의 범위가 직접적이어서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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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구분 총계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8 1,424,330 385,629 220,411 267,388 109,281
2009 1,398,298 334,243 222,803 265,966 102,100
2010 1,408,061 310,617 232,773 277,123 105,861
2011 1,508,669 361,882 246,659 289,878 106,813
2012 1,610,713 312,826 268,172 333,805 143,488
2013 1,747,928 316,176 283,930 367,519 186,478
2014 1,935,302 425,596 296,065 386,088 209,547
2015 2,107,071 486,926 312,540 414,822 236,495
2016 2,174,508 447,867 324,786 445,879 262,472
2017 2,211,482 512,652 322,531 432,401 257,659

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 많은 주요 산업만 제시하여 총계와 제시된 산업의 합계가 맞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2018), 2018년판 고용보험백서

<표 3-1> 주요 산업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 건설업은 사업장 숫자가 많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업체와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고용보험 사업장 기준으로 전국에 50만 개가 넘는 건설현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들 사업장에 다수의 업체와 근로자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감염과 전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사업장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받는 업체와 근로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구분 계
상용직 기능공 임시직(임시종사자)

종사자(명) 비중 종사자(명) 비중
2008년 1,103,073 130,698 11.80% 972,375 88.20%
2009년 1,098,927 141,992 12.90% 956,935 87.10%
2010년 1,071,852 149,124 13.90% 922,728 86.10%
2011년 1,001,667 144,431 14.40% 857,236 85.60%
2012년 945,451 136,535 14.40% 808,916 85.60%
2013년 978,190 134,146 13.70% 844,044 86.30%
2014년 955,433 130,553 13.70% 824,880 86.30%
2015년 958,043 132,889 13.90% 825,154 86.10%
2016년 979,298 134,508 13.70% 844,790 86.30%
2017년 1,042,683 138,442 13.30% 904,241 86.70%

주: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을 포함한 것이며, 전문직별 공사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공사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의 합계임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표 3-2> 건설업 임시직 기능공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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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현장의 숫자가 많아지게 됨

- 근로자의 이동이 없는 제조업 등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사업장만 영향을 받음

 특정한 업체의 일정한 규모만 영향을 받게 되지만, 건설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는 다른 업체 및 근로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됨

- 그러나 건설근로자는 단기 고용계약이 대부분이고,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로를 제공하

므로 잠복기 중 현장을 이동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폐쇄되는 현장의 숫자

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앞에서 제시한 성주대교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3일 간 서로 다른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

했으며, 해당 근로자가 일한 현장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검사 대상이 됨

(단위: 일, %)

구분 사례수 평균 10일 이하 11~15일 16~20일 21~25일
26일 
이상

전체 1,018 20.3 3.4 6.5 61.2 24.2 4.7

최근 한 
달

팀장/반장 87 21.5 1.1 5.7 52.9 32.2 8.0

기능공 463 20.5 3.5 3.7 63.3 24.6 5.0

준기공 136 20.4 - 8.8 66.9 20.6 3.7

조공 78 20.7 3.8 1.3 61.5 26.9 6.4

일반공 254 19.5 5.9 12.2 57.1 21.7 3.1

전체 1,018 17.6 21.5 10.0 46.9 17.6 4.0

현장별

팀장/반장 87 19.1 19.5 4.6 42.5 27.6 5.7

기능공 463 17.6 21.6 9.9 47.3 16.8 4.3

준기공 136 17.8 17.6 12.5 52.2 14.0 3.7

조공 78 16.4 26.9 12.8 43.6 11.5 5.1

일반공 254 17.4 22.4 9.8 45.7 19.3 2.8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2018),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표 3-3> 최근 한 달 및 현장별 근로일수(2018년 기준)

 건설근로자의 평균 연령대는 50대 후반으로 나타나며, 고령근로자 비중이 높은 점을 감

안하면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고령자는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입직연령대와 평균 연령대가 높은 건설업 종사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보다 직접적

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의 특성으로 인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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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투입이 많은 단품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건설업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코로나

-19는 생산 활동의 중단을 의미함

-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어려운 경우 일정한 숙소에서 단체생활5)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요인은 건설업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요

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현장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인근에 식당이 없는 경우에는 점심식사

를 현장 내에서 하는 경우도 많아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의 확산 위험이 

높음

 하도급 생산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도 피해 업체의 규모와 범

위가 다른 산업에 비해 광범위해 질 수 있는 요인임

- 공사의 진행에 따라 각기 다른 공종을 담당하는 하도급자와 근로자가 순차적으로 투

입되므로 현장이 폐쇄되는 경우 피해의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또한 현장에는 다수의 하도급자와 근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명의 근로자라도 

확진자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현장 전체가 폐쇄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현

장 전체가 폐쇄돼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즉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하도급자의 근로자가 확진 판정 시 현장이 폐쇄될 수 있고, 공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확진자 발생 시 피해 건설업체의 범위와 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종이 많고 다수의 근로자가 참여하므로 확진자 발생과 현장 폐

쇄 시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됨

5) 대구ㆍ경북지역의 확진자 숫자가 많은 것은 특정 종교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원인은 해당 

단체의 집회 등 단체 활동 방식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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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하도급 생산방식

구분 공정 구분 공정 구분 공정 구분 공정

1 골조 16 세대현관문 31 목창호 46 레미콘

2 AL폼 17 일반가구 32 PP집수정 47 철근

3 갱폼 18 주방가구 33 배수관 48 레미탈

4 데크 19 타일 34 샤워부스 49 파일

5 파일항타 20 운동기구 35 바닥완충재 50 타워

6 조적 21 준공청소 36 욕실천장 51 폐기물처리

7 미장 22 그래픽사인물 37 우편함 52 정기안전

8 방수 23 도배 38 인조대리석상판 53 가설울타리

9 내장 24 디지털도어록 39 창호철물 54 이동식화장실

10 잡철물 25 PL 40 카스토퍼 55 가설사무실

11 AL창호 26 가전 41 재하시험 56 임시동력

12 석공사 27 시스템가구 42 발코니난간대 57 가설사인물

13 도장 28 PC트렌치 43 철근공장가공 58 수량산출

14 유리 29 계단난간대 44 석고보드 59 시험기기

15 테라죠 30 마루 45 단열재 60
준공도서/

준공도서검토용역

61 호이스트

<표 3-4> 아파트 공사현장 공종의 종류

 아파트 공사는 민간에 의한 발주가 많고, 입주일이 지정돼 있어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

더라도 당초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돌관공사가 진행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민간공사는 공공공사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행히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돼도 당초의 공사기간 준수를 위한 시도가 이루

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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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에 따라 입국의 제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용의 어려움이 예상됨

- 외국인 근로자의 다수는 골조공사에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골조공사는 공사기간이 

가장 길고 많은 근로자의 투입을 요하는 공종임

- 골조공종에 투입되는 직종은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이며, 내국인 근로자가 

입직을 기피하는 직종임

 <표 3-5>에 의하면 현장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골조공사의 경우 외국

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여줌

 아파트 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의 초기단계는 주차장과 지하층 공사가 많아 내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으나, 지상층 공사는 규격화 된 거푸집(알루미늄폼 등)을 사용하므로 외국인 근

로자의 비중이 높음

- 이들 직종은 기능의 숙련도보다는 근력을 필요로 하며,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연령대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음

 내국인에 비해 젊은 근로자들로 낮은 숙련도를 근력으로 보완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은 불가

피함

- 특히 골조공사는 대부분의 공종에 선행하는 공종이라는 점에서 골조공사의 지연은 모

든 공종에 영향을 미치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하도급공사를 수행중인 B 건설사를 면담조사 한 결과 해당 현장의 공사 진행도에 따

라 다르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골조공사 진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2019년 7월 24일 기준으로 B 건설사가 하도급자로 골조공사를 수행하는 아파트 공사현

장의 출역인원 확인 결과 형틀작업에서 외국인 비중은 89%와 100%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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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건설협회(2018),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이민학회

[그림 3-2] 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중

현장명 원도급자 하도급자 공종 총인원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비율

△△ 아파트 
신축공사

A 건설 B 건설

관리 5 5 - -

반장 3 3 - -

직영 6 2 4 67%

용역 9 4 5 56%

형틀 56 5 60 89%

해체 1 1 - -

철근 21 3 18 86%

콘크리트 14 4 10 71%

견출 13 7 6 46%

할석미장 7 4 3 43%

정리청소 10 2 8 80%

총 계 145 41 104 72%

000 아파트 
신축공사

C 건설 B 건설

관리 4 4 - -

반장 5 5 - -

직영 3 3 - -

용역 4 4 - -

형틀 16 - 16 100%

해체 3 3 - -

철근 19 9 10 53%

콘크리트 3 3 - -

견출 - - - -

할석미장 1 1 - -

정리청소 8 8 - -

총 계 66 40 26 39%

자료: B 건설 면담조사 결과이며, 전문건설업체임

<표 3-5> B 건설 골조공종 하도급공사 출역인원(2019년 7월 2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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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제한에 따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특례고용허가제(H-2)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 국적 동포6)이며,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인데, 이들의 입국시기가 제한되거나 입국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입국을 기

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됨

- 한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한 국가가 100개국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해당 국가는 자국민의 한국으로의 입국도 기피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영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공사가 재개되는 경우 외국인 건설근로

자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음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전혀 안 심각 별로 안 심각 약간 심각 매우 심각

전체
8,008

(100.0)
454

(5.8)
1,904
(23.8)

2,968
(37.1)

2,672
(33.4)

10억 미만
1,052

(100.0)
105

(10.0)
403

(38.3)
362

(34.4)
182

(17.3)

10억~50억 미만
2,145

(100.0)
136

(6.4)
492

(23.0)
770

(35.9)
746

(34.8)

50억~100억 미만
1,146

(100.0)
56

(4.9)
311

(27.1)
442

(38.6)
338

(29.5)

100억~500억 미만
2,047

(100.0)
135

(6.6)
459

(22.4)
783

(38.2)
671

(32.8)

500억~1,000억 미만
721

(100.0)
21

(2.9)
108

(15.0)
269

(37.3)
322

(44.7)

1,000억 이상
898

(100.0)
11

(1.3)
131

(14.6)
342

(38.1)
414

(46.1)

자료: 대한건설협회(2018),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이민학회

<표 3-6> 공사규모별 외국인 근로자 제한 시 공기 준수에의 영향 정도 

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노동력 부족뿐만 아니라 기계

장비 수급의 어려움도 공사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재, 장비와 작업자, 관리, 설계 등 다양하게 제시

되고 있음

6) 대한건설협회의 의뢰로 의해 한국이민학회(2018)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건설근로자는 조선족 동포가 

5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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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직접적으로 작업자에게 영향을 초래하게 돼 노동력의 공급 부족을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의 수급 불일치를 야기하게 됨

 기계장비는 운전자를 필요로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기계장비 운전자도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공사가 재개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 수급 불균형도 우려되고 있음

- 감독관의 허가/승인 지연도 공사기간 지연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는데,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구분
이시욱
(2013)

정종현
(2010)

박창욱
(2009)

이대업
(2007)

이상범
(2007)

지근창
(2006)

한종관
(2003)

손창백
(2002)

자재
자재불량 ● ●

자재조달 지연 ● ● ● ● ●
자재활용 계획부족 ● ●

작업
자

작업자의 능력 ● ● ● ● ● ● ●
작업자의 동기부여 부족 ●

작업인원 부족 ● ●
작업자의 근무태도 ●

장비

장비불량/고장 ● ● ●
장비숫자/사용시간 부족 ●

장비제공 시점 지연 ● ● ● ●
부적절한 장비 ● ● ●

설계

설계도서 결함 ● ● ● ● ●
설계변경 ● ● ● ● ●

설계도서 누락 ● ●
설계도서 제공시점 지연 ● ● ●

관리

재시공 ●
노무활용계획 부족 ● ● ●

감독관 허가/승인 지연 ● ● ● ● ●

공법의 적정성 ● ● ● ●

감독능력부족 및 관리소홀 ● ● ● ● ●

다른 공종의 잘못된 
시공/계획

● ●

안전사고 발생 ● ● ● ● ●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간 
협의 부족

● ●

부정확한 견적 ● ●

기타

노무 분쟁 및 파업 ● ●

민원발생 ● ● ● ●

관렴법규 변경(정부정책 
변화)

● ● ●

관공서 허가/승인 지연 ● ● ● ●

기상문제 ● ● ● ● ● ● ●

협력업체 부도 ● ●

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6), 건설공사 적정공기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안전보건공단

<표 3-7> 건설공사기간 지연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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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사는 공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기계 및 장비와 노동력 수

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향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적인 제약을 받

게 됨

 건설현장은 외부요인에 의해 공사 진행이 매우 제한적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도 노동력과 기계장비 등의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건설현장은 혹서와 혹한, 그리고 태풍과 장마기간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움

- 2019년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7)은 7개였는데, 7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영향을 줌

 5호 태풍 다나스(7월 16일~20일), 8호 태풍 프란시스코(8월 2일~6일), 9호 태풍 레끼마

(8월 4일~12일), 13호 태풍 크로사(8월 6일~16일), 13호 태풍 링링(9월 2일~8일), 17호 

태풍 타파(9월 19일~23일), 18호 태풍 미탁(9월 28일~10월 3일)

 2019년 강수일수는 16일이었으며, 장마는 6월 19일에 시작하여 7월 25일 종료돼 32일

간 국내에 영향을 미쳤음

 장마 이후에는 본격적인 혹서기인데, 2019년 폭염일수는 13.8일이었으며, 5월부터 발생

하여 8월까지 산발적으로 나타났음

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음

- 이렇게 볼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약화되거나 종료돼 공사가 진행되어도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부족하게 됨

- 즉 공사기간 연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돼도 노동력과 기계장비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발

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현장에서 중단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기는 3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할 수 있는

데,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돼도 동일함

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더 집중적인 노동력과 기계장비 투입을 모색할 수밖에 

없음

 노동력과 기계장비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될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국인 근로

자의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골조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차후 공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7) 태풍과 장마, 혹서기와 혹한기 등의 자료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검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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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자재8) 및 장비 수급에 미치는 영향

 대한건설협회는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 철근, 형강, 시멘트, 골재, 원심력콘크리트, 합

판, 타일ㆍ양변기,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수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수입에 의해 공급되

는 물량도 추정하고 있음9)

- 철근은 2018년 548천 톤, 2019년은 819천 톤이 수입돼 공급되었으며, 2020년은 

2019년과 동일한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형강은 852천 톤이 수입물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전년 대비 64천 톤 감소

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시멘트는 500톤이 수입물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측됨

- 합판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재이며, 2020년 수입물량은 1,723천㎡으로 예상되고 

있고, 공급물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임

- 타일은 2020년 106,506천㎡의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됐고, 전체 공급물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5%임

- 양변기의 2020년 공급물량은 4,678천개인데, 이 중 수입의 비중은 85.7%인 4,009

천개임

 주요 건설자재 중 합판, 타일과 양변기 등은 수입에 의해 공급되는 물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건설협회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석재도 수입에 의해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건설자재는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최근 부동산경기 하강에 따라 자재의 

공급규모도 2018년이나 2019년에 비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건설기계의 경우 매년 일정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생산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8년 기준 등록 건설기계는 총 501,646대이며, 2009년 이후 평균 4.2%의 증가세

를 유지하고 있음

- 건설기계 생산대수는 2009년 이후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감소세

를 보이다 2017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였음

8) 건설자재 관련 내용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2020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 전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9) 건설자재 수급 자료는 각 자재의 제조와 관련이 있는 협회 등에 의해서 제공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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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9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연구, 건설기계산업연구원

[그림 3-3] 건설기계와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9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연구, 건설기계산업연구원

[그림 3-4] 건설기계 생산대수 증감률

 건설기계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요 건설기계 가동률은 50%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증가에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은 주요 기종의 면허소지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조

종사도 공급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주요 기종의 면허취득자는 등록대수 대비 2~7배 수준인 것으로 제시했음

-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코로나-19의 해소에 따라 생산이 집중되는 기간에도 건설기계 

가동률 제고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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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   균 46.96 48.00 48.45 41.10 41.45 39.62 41.14 41.78 41.89 47.39

불 도 저 42.54 47.22 45.31 38.14 35.64 32.72 33.92 35.59 33.43 43.19

덤프트럭 56.61 60.52 60.80 48.59 49.42 48.57 49.37 49.00 51.05 57.87

기 중 기 46.63 46.77 46.50 40.57 43.68 40.30 41.73 40.34 38.92 48.10

롤    러 42.20 43.43 42.62 36.30 33.02 30.42 32.03 32.89 32.80 38.90

콘크리트
믹서트럭

49.37 47.05 50.53 43.40 44.26 44.77 47.69 48.45 49.34 51.62

콘크리트펌프 44.44 43.03 44.94 39.60 42.70 40.93 42.11 44.42 45.81 44.69

자료: 국토교통부(2019), 2019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연구, 건설기계산업연구원

<표 3-8> 주요 건설기계 가동률 추이 

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등록대수는 6,283대(무인ㆍ소형타워크레인 1,808대 포함)인 것으로 나타

났음

- 타워크레인은 각종 중량물 및 제작물과 자재 등을 운반ㆍ인양하는 작업을 하므로 현

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계라고 할 수 있음

- 2018년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2015년의 3,673대에 비해 2,610대가 증가한 것이

며, 단기적인 수요급증에도 여력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건설기계는 가동률 추이와 기종별 면허취득자, 특히 타워크레인 등록대수와 

조종사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수요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계의 가동률 제고 시 필요로 하는 조종사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가 건설자재와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력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됨

- 건설자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물품의 교역 위축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이

라고 판단됨

- 코로나-19 확산추세가 누그러지는 경우 비교적 단시간 내에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건설기계는 다른 국가와의 이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을 가지며,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건설기계 등록대수와 가동률 추이, 그리고 조종사 규모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수요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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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관련 지원방안

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원 대책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발표돼 시행되고 있음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월 28일)된 지원 대책은 20조원+α조원 규모임

- 피해업종ㆍ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세정ㆍ통관, 금융지원과 자동차, 항공ㆍ해

운, 관광ㆍ외식, 수출 등 업종별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기로 함

- 또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적극적인 대응

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대책 및 규모 주요 내용

1차
기조치: 약 4조원

(재정: 0.3,
금융: 4.0)

ㆍ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 원) 
ㆍ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 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 원) 등
ㆍ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LCC 대상 
운영자금융자(0.3조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0.2조원) 등

2차

행정부: 약 7조원
(재정: 2.8,

세제: 1.7, 금융: 2.5)

ㆍ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원)
ㆍ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세수감 1.7조원)
ㆍ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2.5조원)

공공ㆍ금융기관 등: 약 9조원
(한은: 5.0, 공공기관: 0.5, 

금융: 3.7)

ㆍ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
ㆍ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
ㆍ지역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
ㆍ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

3차 추경: α조원 ㆍ지역사회 전파 등에 대응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

<표 3-9>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대책

 관계부처 합동 지원 대책에서는 현장의 요구가 큰 업종별 핵심애로 해소를 통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으나, 건설산업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음

- 의료업과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 화훼업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발표

되었음

- 고용충격 방지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주 부담을 경

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원도 발표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 하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신고를 받고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을 

2/3수준에서 3/4수준으로 상향하였음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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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건설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SOC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계획된 

예산의 조기집행에 치중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발표하

였으며, 공공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지체상금 면제 등이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는 대구ㆍ경북지역에서 확산자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고용안정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음

- 관계부처 합동의 지원방안에서는 코로나-19로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

춤형 고용안정대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업 예시 중에는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돼 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한

다는 계획(2월 28일)을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충격이 뚜렷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

정을 검토하고 있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를 통해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결정됨

 관광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서 지정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상황임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 피해업종 및 중소기

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과 자동차부품산업, 관광ㆍ외식업, 항공ㆍ해운업과 지

역경제를 위한 재정지원과 세정지원, 금융지원 및 행정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반면 건설업은 고용구조 및 생산방식이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런 특성이 감안되지 못하고 있음

10)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규모는 1,321개 사에 

23,828명임

11)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향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적

용기간 연장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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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 대책 중 건설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원부자재 공동수입 및 대체조달처 

발굴 지원과 수급 애로품목 대체조달처 발굴 및 관련 기업 정보 제공, 간접적으로 수

입 심사 시 서류제출ㆍ검사선별 최소화를 통한 자재 수급 등인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의 고용 및 생산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대책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은 근로시간 단축의 한시적 완화, (일반 및 특

례)고용허가제 건설업 배정 외국인 확대, 고용제한조치 한시적 완화 등과 건설기계의 가

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시간 단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코로나-19의 진정세가 나타나는 경우 중단되었던 공사현장이 재개되며, 이 경우 노동 

수요가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숙련 건설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수 있어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완화하는 것임

- 즉 숙련 근로자일수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

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숙련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

요함

 이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장에서의 노동 수요 증가는 숙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나, 숙련근로

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현실적인 

구별의 어려움 등이 예상될 수 있음

- 결국 모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효

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고용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한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함

- 매년 2,300명 수준으로 배정돼 있는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근로자와 특례고용

허가제(H-2)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동포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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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사용에 관련하여서는 고용제한조치의 한시적 해제를 검토하여

야 함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했던 많은 업체들이 고용제한조치를 받고 있어 외국인 쿼터가 

상향되어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 따라서 한시적으로 고용제한조치를 해제하여 노동력 수급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고용제한조치의 전면적 해제가 어렵다면 고용제한조치의 원인이 된 현

장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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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정책건의

1. 결론

 코로나-19의 확산추세와 전파경로 파악 및 방역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일정 기간 영

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자가격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잠복기 중 접촉을 

차단하는데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 또한 인구의 집중도와 활동방식의 밀접성이 높아 전파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전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확산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도 당분간 코로나-19의 영향

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업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과 향후 수급 불일

치 심화에 의한 원가 상승요인이 나타날 수 있음

-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현장관리와 보전을 위한 측면에서의 비용 소요가  발생하

며, 간접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해소 이후 공사의 일시적 집중에 따라 생산요소 원가가 상승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됨

 공사기간 연장이 인정되더라도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는 제한적이며, 이

로 인하여 노동과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됨

 이런 경우는 공급의 탄력성이 낮은 상황에서의 단기적 수요 증가라고 할 수 있어 관련 원

가의 추가적인 부담이 야기될 수 있음

 특히 노동력과 관련하여서는 내국인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던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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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투자의 70~75%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민간발주자와 건설사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분쟁기간이 장기화 될 여지도 있어 건설사는 가능한 

계약기간 내 공사완공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조업이 중단된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방안이 발표

돼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경우 현장 폐쇄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생활지

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 2020년 3월 5일 건설경제 보도에 의하면 건설근로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민간서비스기관

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알선규모가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즉 일자리가 폐쇄돼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

는 건설근로자 대상의 지원이 필요함

 건설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공공공사에 비해 큰 민간발주공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공

사금액 증액, 그리고 원가상승 요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미흡한 상황임

- 국토교통부는 2월 28일 코로나-19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의 불가

항력 사태로 유권해석을 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민간발주자에게도 공사기간 연장 요구와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지체

상금부과도 하지 못하도록 했음

- 그러나 유권해석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발주자와 건설사의 협상력을 감안하면 실효

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내국인 및 외국인 건설근로자 공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족 동포가 52.5%, 중국 한족이 25.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근로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노동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한시적

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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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건의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음

- 건설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른 현장이나 지역으

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동성이 높은 특징을 보임

-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현재의 상황은 이동성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

래되는 것과 같음

-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건설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여 일자리 확보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함

- 아울러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공사가 재개되는 경우 노동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요

소가 있으므로 2020년에 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도 포함되어 있음

- 해당 국가에서는 자국민의 한국으로의 출국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며, 이

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

되고 있음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고, 국

내 건설현장 운영에 기여하고 있음

- 이들의 입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현장에 적

기에 공급되지 못하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됨

- 특히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건설공사에 공통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도 길고, 선행공정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임을 감안하면 공급 감소의 영향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코로나-19의 진정으로 공사가 집중될 여지가 있으므로 쿼터의 상향조정

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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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외국국적 동포 중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도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H-2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동포 근로자의 건설업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자재와 건설기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교역의 위축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건설자재는 단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상황의 점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박광배, 연구위원(jwjb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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